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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대차 측면충돌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가 2001년 10월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충돌시

의 승객보호) 측면충돌을 제정하였으며, 신차안전

도평가제도(KNCAP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을 2003년부

터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2010년부터는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를 도

입하여 측면충돌시 탑승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어백 

및 커튼에어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
년 평가시 전체 8평가차종 중  측면충돌 안전성이 최

고 우수한 별5개 등급을 받은 자동차는 1차종으로 

12.5% 였으나, 2011년 평가결과에서는 전체 평가차

종 11차종 모두 별5개를 받아 100%로, 2003년 대비 

그 비율은 8배로 늘어나 자동차의 측면충돌 안전성

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안전기준, 신차안전도평

가 시험방법은 충돌면 측의 탑승자 인체상해를 위주

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반대편(Far Side)측 

탑승자 인체상해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

국,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시 시험방법상 차이는 있어도 반대편 측 탑승자

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자동차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럽 3국(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2005년 측면 충돌사

고에서 사망자 및 중경상의 부상을 입은 승객의 위

치는 충돌측면 반대편 탑승자의 비율이 영국은 

43%, 프랑스는 41%, 스웨덴은 46%로 나타났다. 일
본의 경우는 중상이상의 사상자의 경우 60%가 충돌

면 측 탑승자이며, 충돌 반대쪽 탑승자는 40%로 나

타났다2). 국내는 경찰청 자동차사고 통계자료 확인

결과 충돌 반대편(Far Side) 측 부상자와 사망자가 구

분되지 않고 있으나 전체 측면충돌 사고로 인한 사

망자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고유형별 사망

자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충돌 반대편 측 탑승자 상해와 관련해서 호주와 

미국에서 1994년부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호주

에서 실제 측면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자중 반대편 

탑승자가 약 30% 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4), 
안전벨트 착용자의 경우 충돌면 측 탑승자 대비 머

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

도 있다5). 미국에서는 반대편 탑승자의 상해특성 및 

거동특성에 대해 2009년에 시험절차, 별등급 산정

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고, 실물 충돌시험, 슬레

드 시험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 
본 논문에서는 운전석과 전방탑승자석에 탑승자

가 모두 착석한 상태에서의 측면충돌 사고를 모사하

여 승객의 거동, 상해 특성 및 인체모형의 상호 간섭 

등을 총 3번의 실차 충돌시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2. 시험방법

측면충돌 시험방법은 Fig.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운전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 EuroSID-II 를 

탑재시킨 시험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면에 AE- 
MDB로 NCAP 측면충돌 시험속도인 55km/h의 속

도로 90도 직각 충돌시켜 시험하였다.
시험차는 경형, 준중형, SUV형 3대로 선정하여 

차종별 시험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경형

과 준중형은 측면에어백 및 커튼에어백이 장착되

어 있고, SUV형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3).
AE-MDB는 대차중량이 1,500kg이며, 전방에 부

착하는 변형벽(Honeycomb)은 AE-MDB V3.9를 사

용하였다7). 데이터 계측은 차체 가속도, 차체 변형

량, 인체모형 상해치(머리HIC, 흉부압박량, 흉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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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Side Impact Test

차종 경형 준중형

구분
1차 충돌 2차 충돌

고려 1차 충돌 2차 충돌
고려

SS NSS SS NSS SS NSS SS NSS
상해점수 14.5 11.2 8.6 6.6 14.2 15.0 10.2 11.0

별등급 ★5 ★4 ★3 ★2 ★5 ★5 ★4 ★4
주) SS : Struck Side, NSS : Non Struck Side

Table 1 The Injury Points and Star Ratings of Side 
Impact Test Results

박속도, 복부하중, 치골하중)를 계측하였다.

3. 평가방법

시험 후 측면충돌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자동

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시

험 방법 등)를 따랐으며, 상해등급, 충돌시 문열림 

여부 등 4개 사항으로 평가하였다. 상해등급 산정

을 위한 상세내용 역시 기존 자동차안전도평가 

규정의 상해등급 산정방법을 따랐다. 상해등급 결

과에 따라 별등급 측정점수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4. 시험결과 및 고찰

평가 시험자동차 3차종 모두 충돌시 문열림 여

부, 충돌 후 문열림 용이성, 충돌 후 연료장치의 

연료누출 여부 등은 모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체모형 상해점수 및 별등급과 관련해서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SUV형 승용차를 제외하고 경형, 준중

형 모두 운전자석에 있어 전방탑승자석 인체모형

과의 2차 충돌이 있었다. 운전석 인체모형의 경우 

충돌측 내측면과 1차 충돌이 있은 후, 전방탑승자

석 인체모형과 2차 충돌이 있었고, 상해값의 최대

값은 2차 충돌에서 나타났으며, 경형, 준중형 운전

석, 전방탑승자석의 경우 2차 충돌시 머리상해값은 

기준값(1000)을 모두 초과하였다. 전폭이 짧은 경

형에서 그 값은 더욱 커졌으나 차체가 높아 인체모

형의 착석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차폭이 넓은 

SUV형의 경우 2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1차 

충돌 역시 기존 KNCAP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결과

별등급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차 충돌은 최대값이 경형의 경우 약 85ms 근방, 

준중형의 경우 95ms 근방에서 나타났다. 거리가 

짧은 만큼 경형의 경우 가슴, 복부, 치골에서도 

상해가 크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측면충돌시 충돌측 및 반대편 

측 탑승자가 모두 있을 경우의 탑승자 상해를 평가

함으로 실제 사고시 전방탑승자의 위험성 및 동승

자가 있을 경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인남성 2명이 앞자리에 앉은 상태에

서 측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준중형 이하 승용

차에서는 모두 머리상해로 인해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미국 

GM자동차에서는 측면충돌시 반대편 측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Front Center Air Bag을 2013
년형 모델부터 일부 모델에 장착한다고 발표하였

다. 국내에서도 충돌 반대편 측 탑승자의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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